
 

 

PRESS RELEASE                                                       배포일자: 20.09.24 

가온미디어, 차세대 AR글래스 국책과제 수주 

▶ 과기부 ‘XR 융합프로젝트 지원’ 분야 국책과제 선정 

▶ 자체 보유한 5G, AI 솔루션 기술을 활용, 초실감형 인터렉티브 XR 디바이스 제작 

 

<2020-09-24> AI 솔루션 전문기업 가온미디어(078890, 대표 임화섭)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는 ‘2020년도 실감콘텐츠 신시장 창출 프로젝트’ 사업의 ‘XR 융합프로젝트 지원’ 분야 국책

과제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실감콘텐츠 신시장 창출 프로젝트 사업은 5G, 비대면 핵심분야인 실감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의료, 제조 분야의 실감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구미전자정보기술원(GERI), 한국전자통

신연구원(ETRI), 로커스, 동국대학교로 구성된 컨소시엄에서 가온미디어㈜는 XR디바이스를 담당하

게 된다. 

 

가온미디어㈜가 선정된 교육·훈련 시스템 구축 사업의 XR(extended reality)은 디지털 전환을 주도

하여 사회활력 제고와 경제성장을 견인할 핵심기술로 부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총 100억

원 규모의 사업이다. 

 

XR디바이스는 기존 VR‧AR·MR 디바이스들 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차세대 디바이스다. 가온미디어

㈜가 보유중인 AI, 5G 기술 등을 활용해 초실감형 인터렉티브 XR디바이스를 제작하며, 교육·훈련 

시스템 콘텐츠를 XR디바이스를 통해 수행하게 된다. 

 

회사는 차세대 XR디바이스 솔루션을 통해 안전(소방, 건설), 제조(스마트팩토리), 보안(군, 경찰, 경

호), 교육, 쇼핑, 박물관, 테마파크 등으로 광범위하게 비즈니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VR·AR 시장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비대면 

수요가 확대되면서 2021년부터 급성장해 2025년에는 2천800억달러(약 333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자료문의 : 가온미디어  정원용 본부장  031)724-8590 / tuboo@kaonmed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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